
만나다

KAPE의 발견

설 명절성수기 축산CSI
축평원 유전자분석팀 답사기

고객홍보팀

삑. 삑. 마치 병실에 들어와 있는 듯 심장박동 소리 같은 

기계음이 끊이지 않고 울린다 분명 같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건물 안에서 복도를 하나 돌아 들어왔을 뿐인데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실험실, 전혀 다른 환경이다. 축산물품질 

평가원 유전자분석팀 설 명절을 앞두고 시행된 축산물이력 제 

특별단속에 따른 DNA동일성검사로 한층 더 바빠진 김기범 

팀장을 비롯한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다.

유전자분석팀의 업무는 축산물이력제의 유효성을 확인 • 

감시하는 DNA동일성 검사로 대표된다. DNA동일성 검사는 

지원 직원들이 전국의 도축장에서 채취한 보관용 시료와 

축평원 직원의 모니터링이나 시•도 축산과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도•단속을 하며 채취한 검사용 

시료가 말 그대로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축산물이력제를 단순히 시행만 하는 게 아니라 위생 • 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추적검사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소비자 등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채취한 시료들이 택배로 오다 보니 유전자분석실은 평소에도 

택배기사가 수시로 오간다. 하지만 성수기와 같을까.

설 전후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함께 업무량 

에서도 성수기를 맞은 유전자분석팀의 현황은 무엇보다 쌓인 

택배 상자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보통 지원에서 보관용 

시료를 화•목요일에 택배로 부치니 그 택배가 들어오는 

수•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 밀려 있던 택배가 오는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접수 시료가 많다 그런데 성수기 중에도 딱! 

수요일에 방문했으니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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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분석팀 업무 체계

”검사용•보관용） . 이력번호

[ 시盆 확인 丿 斷 확인

관리대장작성 ）
DNA추출

DNA동일성검시]

동일성 판정 결과 통보 I

수북이 쌓인 택배 상자에 혀를 내두르자니 한겨울에 시원한 

공기샤워로 정신무장을 새롭게 시켜준다. 통제구역을 알리는 

유리문에 이중 삼중 거치게 되는 소독설비들이 평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큼직한 제습기들이 눈에 띄어 물으니 보관용 시료의 관리나 

실험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의 유지 •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전기세 아낀다고 

냉방을 꺼 더위와 전쟁을 치를 때도 실험실은 시원하게 

냉방을 해 부러웠었다. “작은 시약 하나가 40만 원인데, 

전기세 아끼자고 냉방 꺼버렸다가 시약이 변질되기라도 하면 

푼돈 아끼려다 목돈 날리게 된다”니 이 편애 아닌 편애에 

딱히 토달 말이 없다.

유전자분석팀이 실시하는 DNA동일성검사는 시료의 접수 

에서 시작된다. 그렇다 보니 실험실의 가장 외곽 유리문을 

들어서자마자 택배 수신과 발신에 편하도록 별도의 창（시료 

접수대）이 있는 접수실이 있다.

시료 택배 배송은 보통 오전 10시나 11시부터 들어오는 데 

건조처리 되어 오는 보관용 시료는 종이상자에, 지도•단속 

중 신선육에서 바로 뗀 검사용 시료는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 

온다. 이중 보관용 시료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접수 

작업에 들어가도 되지만 생고기인 검사용 시료는 사정이 

다르다. 보통 받는 즉시 착수해 가능한 오전 내에 어느 정도 

접수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검사용 시료 접수는 유전자분석팀의 실험 시작을 알리는 

알람과 같다. 검사를 위해 이력번호가 일치하는 보관용 

시료를 가져와 검사용 시료와 같은지를 비교해보는 작업을 

하게 된다.

DNA동일성검사는 DNA시료 용해 ADNA추출 ADNA농도 

측정 APCR 유전자 증폭 A전기영동 ADNA분석 및 판독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 개의 실험판（plate）에 96개 샘플이 

들어가는데, 이 96개 샘플을 기준으로 전체 실험이 완료되는 

데까지 평균 3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작업이 코스로 계속 

반복해 돌아간다.

실험기구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손, '억' 소리 나는 실험기계 

'님들도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요즘 아주 바쁘시죠? 얼마나 

바쁜지 보여주세요.”라는 장난 섞인 말에 손가락 사이마다 

하나씩 피펫（pipette, 액체를 옮길 때 쓰는 실험기구）을 끼워 

보인다.

여기서 반전은 이게 업무 절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약 2주간 진행된 특별단속 기간, 유전자분석팀은 

소를 기준으로 약 120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명절이 

특별단속의 정점인 만큼 명절 전 검사 시료가 가장 많이 

채취될 것이고, 그 물량이 명절 넘어 들어올 테니 앞으로 

한동안 훨씬 더 바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별단속 전 

검사량이 월 200건 정도라면 성수기에는 월에 400건 정도 

검사가 이뤄진다고 한다.

이쯤 되니 유전자분석은 CSI에서나 봤던 일반인 모 씨는 

주제 파악, 상황 파악을 확실히 하게 됐다 기계 님들이 

궁금증을 샘솟게 했지만, 어쩌겠나. 차마 더 방해는 못 하고 

후딱물러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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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다

KAPE의 발견

세포로부터 유전정보 물질인 

순수한 DNA를 분리

DNA 지문부위를

35회 증폭하여 1개의 DNA가 

10억 배로 증폭

음전하 DNA에 

전류를 가하여 

DNA크기별로 분류

차이로 DNA동일성 

또는 친자관계 확인

6 2017 FEBRUARY Vol.246


